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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대학교, 2026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 총 442명 학위 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 이끌 인재 배출 -

창신대학교는 2월 20일 2026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여 학사 387명, 석사 47명, 박사 8
명 등 총 442명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배종
갑 총동창회장, 경남간호협회 부회장 및 사무처장 등 주요 외빈과 창신대학교 보직교수 및 교
직원 일동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최경희 총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이루어낼 성취와 명예는 곧 대학의 자
부심이자 역사가 될 것”이라며 “어디서든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신희범 이사장은 “신뢰와 성실함은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며 “졸업 후에도 창신대
학교가 해마다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축하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윤한홍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창신대학교가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대학으로 더욱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으며, 배종갑 총동창회장은 “4년 동
안 헌신을 다한 교수님들과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졸업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창신대학교는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인재 양성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를 배출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